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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골기도굴에서 찬양하니 선생님 생각이 너무 났

습니다. 그래서 성자 주님께 선생님이 성자 주님께 

가는 문이시니 성자 주님의 심정을 알기 전에 먼저 

선생님의 심정을 알고 싶다 간구했습니다. 이때 성자

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사랑하는 자여, 

사랑의 차원인 말씀의 차원을 높이자.

기도의 차원, 행함의 차원을 높여 

차원 높인 마음과 영과 혼과 육이 되어 

나 성자 본체와 분체 선생의 심정을 받자. 

선생의 심정은 나의 심정이요 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5장과 6장을 펴라.

악평자와 행악자들이 선생을 힐문하는 핵이 

요한복음 5장 18절이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

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 시대 보낸 자 선생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말이 무엇이냐.

안식일이 무엇이냐. 

삼위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더냐. 

예배의 핵은 삼위가 삼위의 육 된 선생 통해 

선포하는 말씀이니 

안식일이 곧 말씀이며 

말씀이 안식일 즉 예배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과 말씀이 다른 

선생을 힐문하니라.

고로 너희는 항상 악평자들 뒤에 역사하는 

인사탄과 영사탄을 기억해야 한다. 

이 시대 인사탄은 

시대 말씀을 대적하는 구시대 기성이요,

영사탄은 무지한 그들 뒤에 역사하는 사탄이다. 

꼬투리를 잡고자 

끊임없이 선생을 힐문하는 그들은 

법망을 동원하여 

세상 법으로 꼬투리를 잡으나 

선생은 2천 년 전 나사렛 예수처럼 

나 성자의 분체가 되어 

날마다 안식일인 성약역사에 

영으로 육으로 마음으로 병든 자를 살리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며 

신성 모독죄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성자 본체, 분체 인봉 말씀을 푼 선생에게 

자신을 성자와 동등으로 삼는다며 

지금 악평들을 해 대고 있는 것이다.

고로 너희는 선생을 위해 기도하라. 

나사렛 예수를 핍박했던 유대인들 모습 그대로 

악평자들이 선생을 핍박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선생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세상에 이를 가르쳐 주어라.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역사함에도 

선생은 인사탄, 영사탄을 이긴 승리자가 되었으니 

바로 이 정신으로 이기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

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

여 증언하는 것이요.>

선생은 내가 하는 그 역사, 

곧 선생 통해 펼치는 

나 성자의 역사를 정확하게 안다. 

섭리역사가 선생을 삼위가 보내었음을 

증거하는 역사임을 안다는 말이다. 

고로 너희는 

선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증거하는 삶이 섭리역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섭리역사는 영의 역사, 신부역사이니 

신부의 삶이 섭리역사가 된다.



이처럼 섭리역사는 

나 성자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고귀한 

곧 진리대로 산 선생의 삶과 

선생의 분체 되는 신부로서의 너희의 삶이니 

이를 증거함이 

삼위가 선생을 보내었음을 증거하게 된다. 

고로 너희는 신부의 삶을 살아라. 

마지막 기회의 기도를 통하여 

너희가 행해야 할 것이 신부의 삶이다.

내가 하는 그 역사는 

본체가 분체 통해 하는 역사, 

신부 역사다. 

너희가 신부 삶을 사는 것이 

신부인 선생과 신랑인 나 성자를 

증거하는 삶이 된다. 

그리하여 신부의 증거는 신부로서의 삶을 실패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된다.

그러면 신부와 신부가 아님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5장 42절처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

았노라.>

삼위와 보낸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신부가 될 수 없다. 

반대로 삼위와 보낸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선생을 증거하는 자는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며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 망언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신부의 증거를 하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이 신부의 증거를 해 주길 원하는 

선생과 나 성자의 마음을 깨달아라.

선생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말하겠다. 

요한복음 6장 27절-29절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

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 치신 자니라. 그

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

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신부들인 너희가 썩은 양식인 

세상과 물욕과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을 살리는 양식인 

말씀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선생의 마음을 깨달아라. 

말씀이 나 성자요 선생이니 

말씀을 위하여 살란 말은 

성자 본체와 분체를 위하여 살란 의미가 아니냐. 

즉 신부되기 위하여 살라 함이니 

너희는 이를 너희 정신에 새기어라. 

인은 말씀이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 치신 자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시대 인자를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라. 

나 성자의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보낸 선생을 믿는 것이 

너희 신부의 일이다. 

먼저는 보낸 자를 믿어야 

그 보내신 자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믿음은 사랑을, 사랑은 구원을 낳는다. 

선생의 마음과 정신엔 

오직 선생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밖에 없다. 

그것은 너희를 신부로 만드는 것이니

요한복음 6장 39절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

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마지막 기회의 기도 때 

너희를 신부로 만드는 것이다. 

신부는 영 휴거될 자를 말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생명이니 

그 영과 생명은 

영 휴거될 신부임을 이를 깨닫고 기도하라.

그래서 완전한 신부인 

선생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영과 생명인 말씀으로 살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생은 요한복음 6장 33절처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보낸 바 되어 

세상에 생명인 신부를 

만드는 일을 함을 너희는 믿으라. 

선생은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곧 삼위의 분체 나 성자의 분체가 되니라. 

떡은 말씀이니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인 나 성자가 

육으로 너희에게 나타난 것이 

선생임을 깨달아라.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떡인 

생명의 떡을 취하는 자, 

곧 말씀을 행하는 자는 

요한복음 6장35절처럼 영 휴거 되어 

나 성자의 영원한 신부가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

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고백하라.

요한복음 6장66절-68절처럼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생명의 떡인 성자 본체, 분체 인봉의 말씀 

신부 되게 하는 신부 말씀을 듣고도 

떠나가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또한 요한복음 6장 60절처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어렵다 하지 말며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 가오리까?” 고백하라. 

그 고백의 마음과 삶을 

진정 너희들로부터 원하는 

선생의 마음을 깨달아라.

이것이 선생의 마음이자 나 성자의 마음이니 

이를 알고 행하길 바란다. 

선생과 너희를 하염없이 사랑하는 성자다.


